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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Focusing Manner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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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Maturity - focused o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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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manne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ocusing manner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Methodology: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545 high school students using the Korean version of 

Focusing Manner Scale-Revised(KFMS-R),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impact of focusing manner on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Findings:  First,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manner,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each factor.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sub-factors of the focusing manner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ub-factors of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ub-factor of 

the focusing manner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ub-factors of career maturity.

Conclus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ed the understanding of individual differences through 

the study of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and provided basic data to increase the effect of 

career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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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포커싱적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은별1) ․ 주은선2)

1)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
2)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포커싱적 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

고, 포커싱적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방법: 고등학생 545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 개정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포커싱적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고등학생의 포커싱적 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본 연구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를 통해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

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진로탐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고등학생, 포커싱적 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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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 삶에 대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

게 된다[1]. 이러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진로 선택은 필수적이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다[2]. 진로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일과 관련된 모든 경험과 계획으로 과거에 했던 일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포함하는 인생 전반의 삶을 의미한다[3].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적합한 진로를 

찾고 이에 맞는 진로계획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4] 직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

는 현대 사회에서 진로를 정하고 실현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삶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5].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로를 탐색

하고 결정하는 시기이다[6]. 자아검증, 역할시행, 직업적 탐색을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

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이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정확한 자기이해와 

꾸준한 직업탐색 없이 입시 및 성적 위주의 진학지도, 대학의 경쟁률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며[5], 부모위주의 진로 결정,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결여와 진로상담 활

동의 부진 등으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8,9]. 대학에 가더라도 전공에 대한 부적응, 

진로 무계획 등으로 중도탈락이 발생하게 된다[10].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5~24세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는 직업(직업선택, 

보수 등 30.2%)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이 공부(성적, 적성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의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한 지식

과 자신의 적성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6].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사실은 진로성숙과 자기효

능감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12]. 이는 진로와 관련된 과제를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정도인 진로성숙도를 향상시켜 올바른 진로선택과 결정을 해야 함을 의미

한다[13].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의지

와 목표가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14,15].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고등학생은 자신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행

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할 가능성과 자기 이해가 높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기 때문

에 진로성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16] 이러한 특징은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 앞서 말한 자신감과 확신성은 타인의 피드백이 아닌 자신의 이

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김주영[17]이 제시한 포커싱적 태도를 키우는 것은 자기이해, 

자기존중, 자기 성장으로 이어져 자신감을 가지게 하며 자신의 경험에 쉽게 접촉하여 자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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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발달상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고

민 중 진로 및 학업문제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18],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은 입

시위주의 진학지도, 인지적인 접근과 검사 등을 통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19,20]. 따라서 진로결정에 있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탐색과 자신에 대한 지

각,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커싱적 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적절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포커싱적 태

도를 키운다면 진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

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커싱적 태도를 높이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내면과 좋은 관계를 

맺어 스스로 자신감을 얻고 자기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자각할 수 있게 된다는 점[17]에서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현재 학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

로그램이 실시되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5회기 이상-10회기 이하로 실시된 프로그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21]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고등학생이 집단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커싱(Focusing)은 일련의 

교육을 받으면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 없이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짧은 시간동안 활용이 

가능하며[22], 인지적 자기 이해나 정보탐색만이 아닌 자기인식과 정서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

는 심신을 통합한 치료기법으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서 포커싱적 태도는 어느 수준이며, 포커싱

적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로발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의 효과

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커싱적 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포커싱적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포커싱적 태도

포커싱적 태도란 포커싱 체험 심리치료(Focusing Oriented Psychotherapy; 이하 포커싱으로 표기)

에서 말하는 문제나 이슈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과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



고은별․주은선 / 고등학생의 포커싱적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77 -

고 그것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생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23]. 포커싱은　

Gendlin[24]에 의해 창안된 이론으로 ‘문제, 상황, 또는 경험에 대해 신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내면의 자아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

이는 체험과정’이다[25]. 정서적 치유를 위해 몸에 집중함으로서 자신이 느끼는 것을 과장, 축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과정으로 자기인식(self-awareness)과 정서적 치유(emotional healing)

를 경험할 수 있는 심신을 통합한 치료기법 중 하나이다[20]. 포커싱은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과 순간순간 지각되는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현상학, 실존주의 

인간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25]. 이는 인간이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감각을 

통하여 순간순간 지각되어 부여되는 의미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자기실현

을 이루어 간다고 보는 것이다[26]. 즉, 포커싱은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체에서 

느껴지는 펠트센스(felt-sense)를 섬세히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17].

포커싱의 핵심요소인 펠트센스는 신체, 상황, 사람, 사건에 대해 몸이 경험하여 신체가 체험

하는 기분으로 상당히 모호하여 언어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느낌이다[25]. 이와 같이 모호한 펠

트센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이를 포커싱적 태도라고 한다[27]. 

포커싱적 태도는 신체감각을 통해 내면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며 그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이

미 가지고 있는 태도이다[17]. 포커싱적 태도에는 5가지 하위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알아차리

기’는 자신의 신체에 주의를 집중하여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리려는 태도이다[28]. ‘여유 갖기’

는 개인의 문제나 이슈에 빠지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태도이다[28]. ‘표현하기’

는 개인이 알아차린 신체의 감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28]. ‘되새겨

보기’는 신체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집중하여 의미를 되새겨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28].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기’는 포커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나 느낌 등을 있

는 그대로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28].

선행연구에 따르면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사람들은 펠트 센스를 통해 전달되는 내면의 메시

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매순간 알아차리려고 하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인다[29].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어 발달상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그 중 진로 및 학업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18] 진로와 

학업에서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스트레스상황에서의 자기조절능력은 활

용가능한 모든 선택사항을 고려해 보는 것으로 보다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하다[18]. 진로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또 다른 심리적 완충제로는 자아개

념을 들 수 있는데[30],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평가를 의미하며 자

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1]. 따라서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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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과 진로성숙도가 높으며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감 있고, 진로 발달수준이 성

숙하다는[32] 것을 알 수 있어 이러한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여대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수집활

동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33]. 김소연[34]은 포커싱적 태도가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것에 유의

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으며,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지, 문제 해결, 소망적 

사고와 같은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잘 사용하였다[35,36]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포커싱적 태도가 청소년들의 자기조절능력과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조절 

및 정서인식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37,33]. 즉, 포커싱적 태도를 높이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내면과 좋은 관계를 맺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자각하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

다는 점[17]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

고 기대된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특정 진로 영역에 대한 결정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진로

목표를 실행하고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이다[38].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실제 능력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강도와 인지된 효능감이 자기가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어려운 

직무에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적응하는데 기여하게 된다[39].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적절한 진로탐색과 결정행동을 적극

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40]. 이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발달양상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41,14].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란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자신이 도달하는 위치로[42] 자신의 진로결정에 있어

서 자신의 능력 및 적성과 일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하며 진로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위한 

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12].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아와 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자율적,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

감을 느끼는 사람이다[43]. 직업 선택은 전 생애에 걸쳐 크고 작은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으로 자

신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없다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어[44] 불안 요

소를 줄여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숙된 태도가 필요하다[45]. 특히 청소년기에 자

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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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주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46].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부족하면 장기

적으로 미래에 대한 의지와 목표가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도는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14,15].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정아와 강승호[47])는 청소년

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 성숙도간에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은경

[14]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준비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

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의 시발점이며,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김수리[48]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수월하게 해나가며 진로태도성숙이 더 

높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고등학생은 자신

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할 가능성과 자기 이해가 높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진로성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16] 이러한 

특징은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진

로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포커싱적 태도를 소개하며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4월 24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로 총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 593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답한 설문지 48부를 제외하여, 총 545부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자는 130명(23.9%), 여자

는 415명(76.1%)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은 326명(59.8%), 2학년은 219명(40.2%)로 나타났다. 3학년 

학생들은 입시준비 등의 이유로 설문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청소년활동연구, 제7권 제4호

- 80 -

2. 측정도구

가. 한국판 포커싱 태도 척도(KFMS-R)

본 연구에서 포커싱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은선, 신설애, 김병선, 김주영[28]이 개발하

고 타당화한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 개정판(Korean Focusing Manner Scale-Revised: KFMS-R)을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KFMS)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

으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28]. 이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하위 요인은 알아차리기 9문항, 여유 갖기 6문항, 표현하기 5문항, 되새겨보기 8문

항, 받아들이기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3점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3점(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포커싱적 태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주은선 외[28]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ɑ)는 .8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알아차리기 .821 여유갖기 .731, 표현하기 .758, 되새겨보기 .794, 받아들이기 .650이었으며, 전체 

Cronbach's α는 .888이었다.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기학과 이학주[15]가 대학생을 대상

으로 번안하여 이은경[49]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에 포함시켜 원문과 대조하여 상황에 적합한 문

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Taylor와 Betz[50]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Betz, Klein, Taylor 등이 단축형(CSMSES-SF)으

로 개발한 것이다[45].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하위요인 목표선택 11문항, 직업정보 수집 6문

항, 문제해결 3문항, 미래계획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부터 ‘아주 그렇다(5점)’까지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경[49]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목표선택 .894, 

직업정보수집 .844, 문제해결 .653, 미래계획 .854이었으며, 전체 Cronbach's α는 .954이었다.

다. 진로성숙도 척도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를 평가하고자 이기학과 한종철[51]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Career 

Attitude Maturity Inventory)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하위요인인 결정성 

10문항, 준비성 10문항, 독립성 9문항, 목적성 8문항, 확신성 10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기학과 한종철[51]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정

성 .902, 목적성은 .843, 확신성은 .797, 준비성은 .804, 독립성 .722이었으며, 전체 Cronbach's α는 

.90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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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여 오류를 검토 후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세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연구

문제에 제시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포커싱적 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포커싱적 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간의 상관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의 기

술통계 및 상관관계의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와 포커싱적 태도와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r=.318, p<.001), 진로성숙도와 포커싱적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0.204,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와 진로성숙도 전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

였다(r=.608, p<.001). 변수간의 하위요인들을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포커싱적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목표선택과 포커

싱적 태도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20, p<.01, r=.186~.418,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 수집(r=.151~.376, p<.001)과 문제해결(r=.157~.361, 

p<.001)은 포커싱적 태도의 알아차리기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은 포커싱적 태도의 알아차리기(r=.092, p<.05), 여유갖기(r=.133, 

p<.01), 표현하기(r=.343, p<.001), 되새겨보기(r=.142, p<.001), 받아들이기(r=.227, p<.001)와 모

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선택과 미래계

획은 포커싱적 태도의 모든 하위요인(알아차리기, 여유갖기, 표현하기, 되새겨보기, 받아들이기)

과 정적 상관관계이며, 직업정보 수집과 문제해결은 포커싱적 태도의 알아차리기를 제외한 모

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별로 포커싱적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정성은 포커싱적 태도의 

표현하기(r=.206,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목적성은 여유갖기(r=-.124, p<.01)와

만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확신성은 알아차리기(r=-.090, p<.05)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한국청소년활동연구, 제7권 제4호

- 82 -



고은별․주은선 / 고등학생의 포커싱적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83 -

보였으며, 여유갖기(r=.103, p<.05), 표현하기(r=.227,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진로성숙도의 준비성은 포커싱적 태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170~.391, p<.001). 독립성은 표현하기(r=.267, p<.001), 되새겨보기(r=.089, p<.05), 받아들이

기(r=.246,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알아차리기, 여유갖기와는 유의한 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은 표현하기와 정적상관, 목적성은 

여유갖기와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확신성은 알아차리기와 부적상관, 여유갖기, 표현하기와는 

정적 상관으로 보였다. 준비성은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독립성

은 표현하기, 되새겨보기, 받아들이기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목표선택과 진로성숙도의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r=.340~.575, p<.001)이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목적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 수집(r=.294~.537, p<.001)과 문제해결(r=.288~.526, p<.001)은 진로성숙도의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목적성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과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57~.676, p<.001).

2. 포커싱적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포커싱적 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분석결과, 포커싱적 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

인과 그 영향력을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 알아차리기, 여유갖기, 

표현하기, 되새겨보기, 받아들이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직업

정보 수집, 문제해결, 미래계획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정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를 살펴보았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차한계가 0.550~0.802로 0.1보

다 크고, VIF가 1.247~1.819로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Ⅳ-2>의 결과와 같이, 목표선택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23.562, p<.001),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을 약 

18.2%(adj R²=.174)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표현하기(β=.370, p<.001)가 목표선택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직업정보 수집을 약 14.7%(adj R²=.139)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F=18.290, p<.001), 그 중 표현하기(β=.348, p<.001)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문제해결을 14.4%(adj R²=.136)로 설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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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F=17.789, p<.001). 그 중 여유갖기(β=.0.92, p<.05)와 표현하기(β=.331, p<.001)가 

문제해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현하기, 여유갖기 순으로 문제해

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끝으로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미래계획을 약 12.3%(adj R²=.115)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4.899, p<.001) 그 

중 표현하기(β=.311, p<.001)가 미래계획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목표선택에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인 표현하기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정보 수집에도 포커싱적 태도

의 하위요인인 표현하기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² F

목표선택

알아차리기 -.011 -.008 -.166

.182 23.562***

여유갖기 .087 .054 1.228

표현하기 .461 .370 7.886***

되새겨보기 -.012 -.008 -.156

받아들이기 .076 .070 1.415

직업정보

수집

알아차리기 -.079 -.057 -1.136

.147 18.290***

여유갖기 .088 .053 1.182

표현하기 .446 .348 7.262***

되새겨보기 .022 .014 .263

받아들이기 .042 .037 .738

문제해결

알아차리기 -.133 -.089 -1.781

.144 17.789***

여유갖기 .163 .092 2.049*

표현하기 .453 .331 6.884***

되새겨보기 .069 .042 .775

받아들이기 .010 .008 .162

미래계획

알아차리기 -.025 -.016 -.315

.123 14.899***

여유갖기 -.011 -.006 -.132

표현하기 .454 .311 6.407***

되새겨보기 -.037 -.021 -.389

받아들이기 .123 .096 1.875

*p<.05, **p<.01, ***p<.001

<표 Ⅳ-2>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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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는 여유갖기와 표현하기가, 미래계획에는 포커싱적 태도의 표현하기가 정의 영향을 미친

다고 나타났다.

3. 포커싱적 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

포커싱적 태도와 진로성숙도의 상관분석결과, 고등학생의 포커싱적 태도와 진로성숙도가 유

의한 상관이 있었으므로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과 그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 알아차리기, 여유갖기, 표현하기, 되새겨

보기, 받아들이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정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차한계가 0.550~0.802로 

0.1보다 크고, VIF가 1.247~1.819로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Ⅳ-3>의 결과와 같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5.374, p<.001), 포

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을 약 4.8%(adj R²=.039)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중에서 표현하기(β=.239, p<.001)가 결정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진로성숙도의 목적성을 약 3%(adj R²=.021)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237, p<.01). 그 중 여유갖기(β=-.160, p<.001)가 목적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며, 받아들이기(β=.123, p<.05)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

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확신성을 약 7.7%(adj R²=.068)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8.822, 

p<.001), 그 중 표현하기(β=.269, p<.001)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알아차리기(β=-.150, 

p<.01)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은 준비성을 

약 18.3%(adj R²=.176)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3.810, p<.001), 그 중 표현하기(β=.301, 

p<.001)와 알아차리기(β=.102, p<.05)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독립성은 약 10.3%(adj R²=.095)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2.219, p<.001), 그 중 표현하기

(β=.228, p<.001)와 받아들이기(β=.211, p<.001)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결정성에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인 표현

하기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성에는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인 받아들

이기가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여유갖기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신성에는 표

현하기가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알아차리기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준비성에는 알아차리기와 

표현하기가 정의 영향을 미쳤고, 독립성에는 표현하기와 받아들이기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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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² F

결정성

알아차리기 -.010 -.007 -.139

.048 5.374***

여유갖기 .020 .013 .266

표현하기 .298 .239 4.718***

되새겨보기 -.114 -.076 -1.334

받아들이기 -.010 -.009 -.168

목적성

알아차리기 -.088 -.076 -1.429

.030 3.257**

여유갖기 -.219 -.160 -3.352***

표현하기 .026 .025 .482

되새겨보기 -.030 -.024 -.413

받아들이기 .114 .123 2.290*

확신성

알아차리기 -.144 -.150 -2.899**

.077 8.822***

여유갖기 .045 .039 .84

표현하기 .236 .269 5.387***

되새겨보기 -.013 -.012 -.211

받아들이기 -.017 -.022 -.418

준비성

알아차리기 .091 .102 2.082*

.183 23.81***

여유갖기 -.004 -.003 -.078

표현하기 .247 .301 6.411***

되새겨보기 .061 .062 1.172

받아들이기 .059 .081 1.647

독립성

알아차리기 -.095 -.092 -1.791

.103 12.219***

여유갖기 -.084 -.069 -1.501

표현하기 .216 .228 4.638***

되새겨보기 -.037 -.032 -.586

받아들이기 .176 .211 4.087***

*p<.05, **p<.01, ***p<.001

<표 Ⅳ-3>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이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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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포커싱적 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간의 관

계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포커싱적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을 밝혀 진로발달 과정에 작용하는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포커싱적 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포커싱적 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전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커싱적 태도 전체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은 포커싱적 태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직

업정보 수집과 문제해결은 포커싱적 태도의 알아차리기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는 문제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을 잘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징적으로 

포커싱적 태도의 알아차리기는 직업정보 수집과 문제해결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정보 수집과 문제해결은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의 과

정없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며 알아차리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문제로 바라

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진로결정과

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포커싱적 태도 전체와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은 포커

싱적 태도의 표현하기와 정적상관을 보였고, 목적성은 여유갖기와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확

신성은 알아차리기와 부적상관으로 나타났고 여유갖기, 표현하기와는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준비성은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독립성은 표현하기, 되새겨보

기, 받아들이기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포커싱적 태도의 표현하기는 진로성숙도

의 목적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포커싱적 태도의 표

현하기가 자신에 대한 감정, 존중과 신뢰를 뜻하는 자아존중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라 

밝혔던 민춘숙[52]의 연구와 일치하며,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미래

에 대한 직업선택의 방향을 유지하고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던 김정후[53]의 연

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감각에 대해 잘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

는 태도가 있어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성숙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와 진로성숙도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목표선택과 직업정보 수집, 문제해결은 진로성숙도의 목적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정

적 상관으로 나타났으며, 미래계획은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활동연구, 제7권 제4호

- 88 -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이 정적상관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을 잘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15,48,49,54]. 즉, 자신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행동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가 높고, 자신감 있는 사람일수록 성숙된 진

로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상담을 계획할 때 진로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신념을 향상시키고, 성숙된 태도로 진로탐색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포커싱적 태도의 여유갖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커싱적 태도의 표현하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포커싱적 태도의 표현하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모든 하위요인을 설명한다는 것은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원하는 것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인 직업적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자신의 선택

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박미애[5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상담은 주로 진로검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에는 가치가 있으나[56], 검

사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이 수반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로관련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개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느낀 것을 꺼내어 표현하도록 하는 훈련이 중요하며 포커싱적 

태도를 훈련시키는 것은 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커싱적 태도의 표현하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과 직업정보 수집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환[57]에 따르면 자신이 느낀 것을 잘 표현하는 사람일수

록 자신에 대하여 잘 이해하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하는 특징이 있

다. 위의 결과는 자신이 느낀 감각이나 감정 등을 적절히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관심을 가져 목표선택을 잘 해내리라는 자신감이 높게 나타나며, 진로정보를 선택하고 

수집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정보를 잘 분별해 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포커싱적 태도의 여유갖기와 표현하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과 주은선[37]의 연구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

지 않고 문제와 더불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진 청

소년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목표와 자기의 조화를 통해 좀 더 잘 극복하고 조절해 낸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포커싱적 태도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개방성과 복

잡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심리적 여유와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58,59] 진로상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 함몰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궁극에는 자기 내면의 변화를 관찰하여 표현하는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발달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어[28], 본인의 현 상황에서 학업공부를 따라가고 진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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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커싱적 태도의 표현하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미래계획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 상황에 대해 느껴지는 자신의 감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객관적으로 바라보

고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낼 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과 분

명한 목표를 갖도록 돕는다고 밝혔던 김정현[60]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진로상황에서 자신

에게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적절한 말로 표현하는 태도를 키운다면 진로과정에서 계획

을 세우고 행동을 잘 해 나가리라는 개인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포커싱적 태도는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준비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알아차리기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

와 준비 및 계획정도 그리고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를 나타낸다[61]. 이러한 결과는 신체

적 감각, 정서적, 인지적 활동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내적ㆍ외

적 현상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는 사람일수록[26] 진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진로선

택의 의사결정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김소연[34]은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

이 청소년기에 중요한 심리적인 준비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는데 긍

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밝혔는데 본 연구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

에 대한 자각과 이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포커싱적 태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일

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로준비행동을 잘 실행해나가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포커싱적 태도의 여유갖기는 진로성숙도의 목적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직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성이 높은 사

람일수록 어떠한 문제 상황에 대해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낮게 나타남을 의

미한다. 진로목표를 선택하고 이루어내는 과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지속

적 과정이다[3]. 따라서 고등학생의 건강한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문제에 휩쓸리

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포커싱적 태도의 표현하기는 목적성을 제외한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결정성은 포커싱적 태도의 표현하기로만 설명될 수 있

다고 나타났다. 결정성은 자신이 생각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진로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가와 진로선택과정에서의 안정감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정체감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

로 심리적 변화, 성적 변화, 자아의식과 현실적응에서의 갈등 등으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지만

[62],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항상성을 유지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되며, 내적인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던 선행연구[5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불안정을 경험하

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느낀 감각이나 감정, 기분 등을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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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확신과 진로 선택에서의 안정감을 느끼며 미래성공가능성에 대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됨을 시사한다. 

포커싱적 태도의 받아들이기는 진로성숙도의 목적성과 독립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 상황이나 이슈에 대해 느껴지는 자신의 기분, 감각 등을 그대로를 수용하

고 받아들이고 사람일수록 진로선택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포커싱체험심리치료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내면과 

좋은 관계를 맺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던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17]. 청소년희망활동 요구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심리적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주도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으며, 자기주도활동을 통해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63]. 그러나 청소년들은 정확한 자기이해와 

직업적 탐색이 부족하여 입시 및 성적, 부모 위주의 진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5,9],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확신을 심

어주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46]. 따라서 포커싱적 태도가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킨다면 자기 스스

로를 신뢰하며 수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

기보다는 현실에 대해 자각하고 받아들여 진로상황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를 통해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본 연구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인 포커싱적 태도를 제시하여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도

왔다. 또한, 고등학교의 진로상담은 입시와 성적위주로 이루어지며, 인지적인 접근과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으로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진로관련 행동을 잘 수행하리라는 개인 능력

에 대한 믿음과 성숙된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느낀 것을 꺼내어 표현하도록 하는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의 진로탐색과정에서 느낀 것을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태도가 증진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총체적인 접근인 포커싱

적 태도의 적용가능성을 발견하여 진로관련 청소년활동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포커싱 체험 심리치료 연구범위를 확장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포커싱

은 스트레스, 외상, 신체화, 자아존중감 등의 연구주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일반 성인을 대

상으로 연구되어 왔다[64].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의 범위가 확

장되었으며, 진로라는 영역에 포커싱을 새롭게 접목한 초기 연구로써 포커싱의 활용가능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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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세 곳의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한 결과이므로 전체 고등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확대한다면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측정으로 양적인 분석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행

동 관찰, 면접 등의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한 양적 및 질적 연구와의 병행이 필요하며,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포커싱 진로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로발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

는 진로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포커싱적 태도가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만을 포함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여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포커싱적 태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과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진로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자신이 느낀 감각이나 감정, 기분 등을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증진될 수 있음을 밝혀 진로

탐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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